
도멘 데 아미엘 (Domaine des Amiel)

 

아 바이아 로제 (딸에게 헌정하는 와인)
Domaine des Amiel A Baïa Rosé

 

형제들이 가족의 의미를 담아 만든 내추럴 와인
#도멘데아미엘 #랑그독 #내추럴와인 #비오디나미 #로제와인 #형제 #아바이아
#가족 #딸 #헌정와인

브랜드 도멘 데 아미엘 (Domaine des Amiel)

지   역 프랑스 > 랑그독

품   종 메를로 (Merlot)

등   급 Vin de France

종   류 내추럴 와인 용   량 750ml

당   도 드라이 알코올 13.3%

메를로(Merlot),시라(Syrah)  

 

Ecocert(유기농)* Demeter(비오디나미)

20년 수령의 메를로와 시라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이다. 수확량은 헥타르당 35hl로 과실의 집중된 풍미를 부여한다. 10kg 들이

상자에 직접 손수확하며 포도밭에서 1차로 선별작업을 거친다.  

 

http://vinocus.co.kr/mall/m_mall_list.php?ps_ctid=10030000
http://vinocus.co.kr/mall/m_view.php?ps_db=ECOLE_DE_VINOCUS_1&ps_boid=10
m_view.php?ps_db=ECOLE_DE_VINOCUS_2&ps_boid=67


포도는 양조장에서 섬세한 선별 과정을 거친 뒤 제경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압착을 통해 주스를 추출한 뒤 어떠한 첨가물도 더하지 않은 채

저장 탱크로 이동한다. 머스트는 약 이틀간 저온에서 데부르바주(Débourbage; 디캔팅이라고 하는, 포도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거르는

과정)라는 작업을 거친 뒤 양조 탱크로 이동 해 자연적으로 발효를 시작한다. 온도는 17-20ºC로 유지해 천천히 발효가 진행된다.

알코올 발효 마지막에 수 주 동안 와인은 리(lie; 미세 효모 찌꺼기로 와인과 접촉 시 복합미를 준다.)와 함께 숙성 과정을 거친다.

2019년 빈티지 와인에서 젖산 발효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산도를 지키면서도 와인을 부드럽게 만들었다. 그 뒤 와인은 랙킹

과정을 거치며 약간의 이산화황 첨가로 과실의 풍미를 보존했다. 그 후 수개월 간 아주 작은 리와 함께 숙성을 한 뒤 2월 말에 청징과

필터링 없이 병입을 진행했다. 시간이 지나며 침전물이 보일 수 있으며 특히나 저온에 보관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. 총 생산량은

2,800병이다.  

 

시라 로제 와인에서 볼 수 있는 "딸기"의 분홍 빛을 지녔다. 코에서는 섬세한 작고 붉은 베리류의 풍미가 느껴진다. 입에서 질감은

부드럽고 우아하며 품질 좋은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.

* 와인의 의미

바이아는 2016년 2월 3일에 태어난 와인 메이커 조던의 딸의 이름이다. 우리의 주요 로제 와인 레인지로 발전하게 된 이 와인을 통해

우리의 고객들에게 활기를 찾아주고 싶은 열망이 있다. 또한 바이아가 와인을 마실 나이 때 즈음 시작하기 좋은 와인을 만들고 싶었기에

탄생한 와인이다. 딸에게 헌정하는 와인.  

 

와인만 즐겨도 좋으며 모든 단계의 식사와도 잘 어울린다. 수영할때도 옆에 두고 가볍게 한 잔 하기에 좋은 와인이다.  

 

10-12ºC 가량 화이트 와인보다 다소 높은 온도로 즐기기 좋다. 어릴 때 즐기기 좋고 디캔팅은 불필요하다.  

 

※ 와인의 빈티지와 블렌딩, 라벨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http://www.vinocus.co.kr/

02-454-07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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